
사찰 전각, 왜 누각이 됐을까 

기능과 미의 완성, 사찰의 누각

지금은 대웅전이나 관음전처럼 전각에서 법회

를 보는 것이 ‘상식’이지만 예전, 그러니깐 임진

왜란 이전까지 그런 일은 흔치 않았다. 전각은 오

직 예경과 참배를 위한 공간이었다. 

그럼 법회는 어디에서 보았을까? 바로 마당이

다. 법회를 보기 위해 절 앞마당의 괘불대에 커다

란 불화가 걸리고 법석이 차려진다. 그야말로 야

단법석(野壇法席)이었다.  

때로는 마당 대신 만세루나 보제루 같은 이름

이 붙은 누각에서 법회를 보기도 했다. 대부분 이

런 누각들이 대웅전 등 주전각과 일직선상에서 

마주보고 있는 이유도, 그리고 주전각과 어떻게

든 눈높이를 맞추고 있는 이유도 누각이 법회를 

보는 장소였다는 것과 무관치 않다.

그런데 이런 모든 형식에 큰 변화를 가져온 사

건이 있었다. 바로 임진왜란이다. 전쟁과 전염병

으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늘고, 또 사찰 

재정이 궁핍해지면서 법당의 ‘용도가 변경’됐다. 

지역의 유지 집안을 위한 소규모 법회나 기제사

가 전각에서 열린 기록이 조금씩 보이다가 나중

에는 아예 법회를 위한 공간으로 전각을 개방한

다. ‘법당’이 된 것이다. 

이에 따라 법당 내부의 배치와 불상의 조성 형

식에도 큰 변화가 온다.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수

록 부처님을 모신 불단과 뒷벽 사이에는 큰 공간

이 있는 걸 알 수 있다. 하지만 법당에 수용해야 

하는 신도들의 숫자가 늘어나자 불단은 뒤로 쭉 

밀리거나 아예 뒷벽과 붙은 형태로 변한다. 덩달

아 불상의 조성에도 변화가 왔다. 허리를 곧추세

우고 불단에 좌정했던 불상들은 크기가 작아진 

대신 ‘신도들과 눈을 맞추기 위해’ 몸을 앞으로 

약간 숙인 형태로 조금씩 변한다.  

사찰의 배치도 변했다. 소위 중정식이 유행하

게 된다. 뒷산을 배경으로 주전각이 들어서고 주 

전각의 좌우에 통합된 법당(관음전, 명부전 등)이

나 요사채가 들어섰다. 가운데는 마당이다. 물론 

대웅전 맞은편에는 여전히 누각이 자리 잡고 있

었다. 이렇게 되면 ‘ㅁ’자형의 폐쇄된 구조가 완

성된다.  

덕분에 의외의 동선과 미(美)도 생겼다. 대웅전

을 비롯한 주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누각 밑을 

통과하거나(누하진입), 누각 옆을 지나가야(우각

진입)하는 형식이 18세기 넘어서 유행했다. 

축대를 올리고 그 위 평평한 땅에 전각이 들어

선 경우는 자연스레 누하진입이 됐고, 축대 밑과 

대웅전 마당의 높이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곳

은 축대 밑에 기둥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저절로 우

각진입이 됐다. 특히나 누각 밑을 지나 돌계단을 

하나씩 밟고 올라가다보면 서서히 등장하는 대웅

전은 계단이 끝나는 지점에서 보면 마치 액자 안

에 들어간 한 장의 사진처럼 보여 저절로 환희심

과 외경심을 불러온다.

여하튼 사찰의 누각은 기능이 조금씩 변한 적

은 있지만 여전히 필요해 의해 그 자리에 남았고 

또 사찰의 ‘미(美)’도 크게 거스르지 않았기 때문

에 반복해서 만들어졌다.  

그런데 누각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

있다. 바로 조선의 3대 누각이 모두 한때는 사찰

이었다는 것이다.   

영남사와 영명사 그리고 용두사

흔히 우리나라 3대 누각하면 평양의 부벽루, 밀

양의 영남루, 진주의 촉석루를 꼽는다. 그런데 이 

누각들은 한때 사찰의 부속 건물(누각이나 종루)

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. 

우선 밀양 영남루(嶺南樓)의 경우 사찰에서 그 

이름까지 넘겨받은 경우다. 1844년 영남루 중건 

때 쓰인 상량문 그리고 한국전쟁 직후(1953년) 밀

양고적보존회에서 펴낸 〈향토문화〉라는 잡지 등

을 종합해 보면 영남루는 743년(신라 경덕왕 2)에 

임금의 명으로 지어진 영남사라는 절터의 부속 

건물이었다. 어떤 자료에는 영남사의 규모가 ‘신

라의 5대 사찰’에 들 정도였다고 하는데, 물론 근

거는 없다. 그런데 1359년(고려 공민왕 8)에 화마

가 닥친다. 그 후 6년여 동안 방치되다가 1365년

(공민왕 14) 김주라는 이가 밀양 지군으로 부임하

면서 남아 있던 ‘낡고 좁은 누각은 철거하고’ 영

남루를 만들게 된다. 

여러 자료를 종합하면 현재 영남루 자리는 영

남사의 종루였을 것으로 보인다. 당시 종루의 이

름은 금벽루(金璧樓)였다. 만약 영남루가 영남사

의 종각 자리였다면 영남사의 주불전은 영남루에

서 바라본 방향에서 좌측에 위치했을 것이다. 현

재 영남루 맞은편에는 단군의 위패를 봉안한 천

진궁이 있는데 그곳에 영남사의 다른 전각 혹은 

요사채가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. 사찰이 폐사된 

후 천진궁 자리에는 객사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

는 걸로 봐서 이런 가람 배치는 충분히 추측해 볼 

만하다. 여하튼 그 뒤로 몇 차례의 화마를 더 맞고 

나서 현재의 모습으로 선 건 1844년(헌종 10) 무

렵이다. 

다음은 평양의 부벽루다. 기록에 의하면 부벽

루는 393년(고구려 광개토대왕 3) 세워진 영명사

(永明寺)의 부속 정자였다고 한다. 

영명사 건립은 철저히 광개토대왕의 의도였다. 

392년 7월 광개토대왕은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백

제의 북쪽을 공략한다. 그리고 그 이듬해, 그러니

깐 393년 평양에 아홉 개의 사찰을 지을 것을 명

한다. ‘남벌’이 시작된 것이다. 그 다음 왕인 장수

왕 때 평양으로 천도한 것과도 맥이 닿아 있다. 여

하튼 전후 사정을 감안하면 영명사는 광개토대왕

이 평양에 지으라고 했던 아홉 개의 사찰 중 하나

였을 것이다.  

영명사는 ‘현대’까지 사찰로 그 명맥을 이어왔

다. 조선시대 김홍도가 그린 〈평양감사향연도〉에

도 그 모습이 보이고 일제강점기의 사진도 남아 

있다. 당시 쇠락해 보이던 여느 절과는 달리 당당

한 모습이다. 하지만 역시 한국전쟁은 피해가지 

못했다. 

마지막으로는 진주 촉석루다. 사실 촉석루가 

사찰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. 안

내 책자나 문화재 안내판 어디에도 그런 단서조

차 남겨놓지 않았다. 하지만 이를 추측할 만한 기

록들이 한두 개 남아 있다. 

고려 말 조선 초 문신인 하륜은 기(記)에서 ‘촉

석루는 용두사 남쪽 돌벼랑 위에 있다(樓在龍頭

寺南石崖之上)’라고 해서 누(樓)와 절과의 관계

와 위치를 명시하고 있다. 

보다 자세한 기록은 ‘남유기’에 남아 있다. 

1727년 김도수라는 사람이 금산군수로 재직하

던 중 관직을 그만두고 쌍계사, 불일암, 칠불사 등

을 거쳐 진주에 다다르게 된다. 이때 유람을 끝내

고 ‘남유기’라는 글을 남겼는데 거기에 촉석루가 

한때 절터였음을 밝힌 기록이 남아 있다.

“이 누대는 옛날에 상원루(狀元樓)라고 불렸는

데, 용두사(龍頭寺)의 승려인 단영(端永)이 중창

하여 백담암(白澹庵)이라고 하였다가 강 가운데 

돌이 뾰쪽뾰족한 것을 보고 마침내 이름을 고쳐 

촉석루(矗石樓)라 하였습니다.” 

다만 어떤 기록도 용두사의 창건 연대를 정확

히 밝히고 있지는 않다. 기록을 토대로 추측하면 

길게는 신라, 짧게는 고려시대로 잡을 수 있겠다. 

사찰을 강가에 만든 이유는?

그런데 혹시 글을 읽다가 궁금해졌을지도 모른

다. 왜 강가 절벽 위에 절이 들어섰을까? 

일단 강가에 사찰이 들어선 건 단순히 풍광이 

좋아서만은 아니다. 평양의 영명사, 밀양의 영남

사, 진주의 용두사는 모두 번화가였거나 또는 번

화가에서 멀지 않았고, 또 시내 중심부에서 모두 

올려다보는 위치에 있었다. 삼국시대, 고려시대 

그리고 조선 초까지 이렇게 사찰을 지을 때 지역

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한 흔적을 

자주 찾아볼 수 있다. 특히 낮은 건물 속에 우뚝 

솟은 탑은 지금처럼 도심에 선 ‘타워’ 기능을 하

기도 했다. 

또 하나, 군사나 행정적 필요성 그리고 더불어 

비보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다. 평양의 영명사

나 밀양의 영남사가 ‘왕명’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

건 이런 가능성을 뒷받침한다. 더불어 여주 신륵

사 등 강가에 세워진 사찰들이 ‘비보’와 관련된 

이야기를 하나씩 품고 있음도 연결해서 생각해 

볼 필요가 있다. 

여하튼 이제 조선의 3대 누각에서 사찰의 흔적

을 찾는 일을 쉽지 않다. 

또 하나, 빠지면 섭섭해 할 누각이 하나 있다. 

조선의 3대 누각은 앞에 말한 바와 같지만 흔히 

‘영남의 3대 누각’이라고 해서 영남루, 촉석루와 

함께 울산의 태화루가 언급되기도 한다. 태화루 

역시 사찰의 부속 건물이었다. 태화루는 최근 복

원이 됐지만 그 터와 규모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

분분하다. 〈불광출판사 편집주간〉

의암에서 바라본 촉석루 전경. 조선 초 문신인 하륜은 ‘촉석루는 용두사 남쪽 돌벼랑 위에 있다’고 촉석루의 기원을 기록했다. 

임란 前 사찰 전각, 예경 목적

법회는 절 마당과 누각서 봉행

전란 어려움에 법당 용도 변경

부벽루·영남루 등 본래 사찰 누각

도심의 강변 사찰은 ‘랜드마크’ 기능

군사·행정부터 비보 역할까지 맡아

이상근의

聖寶流轉
조선 3대 누각과 사찰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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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홍도가 그린 〈평양감사향연도〉 3폭 중 〈부벽루연회도〉 오른쪽에 부벽루가 왼쪽 밑에 영명사가 보인다. 일제 강점기 영남루 전경. 신라 5대 사찰에 들 정도로 대찰이었
지만 고려 말기 화마로 폐사돼 누각만이 전해진다. 


